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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convertible relation of Seong(性) and Jeong(情) on delight(喜), anger(恐),

sadness(哀) and pleasure(樂), comparison are made between Taeyang-in(太陽A) and 

Soyang-in(少陽人) samely, Taeum-in(太陰人) and Soum-in(少陰人). This point is very 

important basis to classify Yang-in(陽A) and Eum-in(陰.A), the former has sadness and 

anger but the latter has delight and pleasure. Because of that conversion, Taeyang-in 

and Soyang-in show similar emothion actually, samely in Taeum-in and Soum-in. But it 

is not easy to see the conversion between Yang-in and Eum-in. When the capacity and 

incapacity of action in real life appers, the comparison between Taeyang-in and Soum-in 

Soyang-in and Taeum-in are made‘ For example Taeyang-in is manly and Soum-in is 

womanish, Soyang-in is highly competitive and Taeum-in is like to defends itself. Each 

constitutions repair each other's defects so to feel intimacy each other. When native 

weakness is overcomed, fore constitutions get the excellent Calculation, Career, 

Self inspection, Measurement. Also in the course of efforts to approach opposite 

constitutions in real actions, each constitutions show the great Insight, Dignity, Talent, 

Exp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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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I象짧學에서 말하는 太陽人, 少陽人, 太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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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少陰A의 네가지 체질은 서로간에 유사성 
과 대립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東

醫壽世保元』에서 규정한 天, .A, 性, 命의 네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하여 각각의 체질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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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과 대립성에 대하여 살펴본 것이다. 이러 

한 연구는 각 체질별 특성올 파악하는데 도움 

을 주며 결과적으로 체질을 정확히 감별하는데 

일부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天A性

命은 사람의 性情에 근본하여 바라본 것이므로 

그밖에 體形의 차이나 각 病徒의 차이를 종합 

해 보아야 정확한 체질감별이 이루어질 것이 

다. 본론에서는 性情의 차이, 藏大小의 차이, 

人事의 能不能 차이 둥 크게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각 체질을 비교해 보았다. 

”. 본 론 
1. 『東醫壽世保元』 中 天A性命의 

으|미 

1) 天機와 A事

『東醫壽世保元』에서 말한 天A性命 중에서 天

은 天機를 A은 人事를 말한다. 天機는 宇짧 天

地를 얽어매고 있는 기틀을 말하는데 天時, 世

會, 人倫, 地方의 네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天機有四 一日地方 二日A倫 三日世會 四日天時

이 중 天時와 地方은 시간과 공칸이라고 쉽 

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늘의 운행 속에는 보이 

지 않는 無形의 이치 즉 理가 들어있고 地方은 

모든 有形의 萬物을 만들어내는 物的 토대가 

된다. 世會와 人倫은 天地 사이에 위치하고 있 

는 사람 세상을 말하는데 世會는 맹목적인 A 
情에 얽매이지 않고 이치로 돌아가는 사회이고 

A倫은 사람 사이에 인연으로 얽혀진 관계들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이다. 같은 인간 세상 중에 

서도 世會는 理에 가까운 면을 가지고 있고 A 
倫은 氣에 가까운 변을 가지고 있다. 종합해 

보면 天時와 地方은 모두 非A間 세계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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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天時는 理에 가깝고 地方은 氣에 가까우 

며, 世會와 人倫은 모두 λ‘間 세계이면서 그 

중 世會는 理에 가깝고 A倫은 氣에 가깝다. 

天機는 ‘나’라고 하는 인간 주체가 개입되지 않 

은 상태에서 바라본 것인 반면에 A事는 주체 

인 사랍이 天機 속에 개입하여 바라본, 인간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말한다. 

/\事有四 一日居處 二日黨與 三日交遇 四日事務

A‘事는 事務, 交遇, 黨與, 居處로 나누어진 

다. 事務는 나와 남이 無形의 일로써 이어진 

것을 말하며 居處는 내가 향상 돌아가 安定할 

수 있는 자리를 말한다. 交遇와 黨與는 사랍끼 

리 직접 관계를 맺는 것인데 交遇는 親願에 상 

관없이 뭇을 같이 하는 사랍끼리 만나 일을 하 

려는 것이고 黨與는 친한 사랍과 서로 관계를 

형성하여 도움을 주고 받으려는 것이다. 事務

와 居處는 다른 사랍과의 직접적으로 맺은 관 

계가 아니고 事物과 각각 맺고 있는 관계이다. 

사랍이 天機를 느끼는 것은 耳텀옳口의 聽視

뺑味 능력에 의해서인데1) 耳텀훌口는 우리 몽 

중에서 외부로부터 기운이나 정보를 받아들이 

는 목적으로 생긴 것이다. 소리와 빛은 모두 

형체가 없는데 이중에서도 소리가 더욱 無形에 

가깝다. 귀는 天時에 담겨져 있는 理를 듣는 

데, 理를 소리에 비유한 것은 無形 중의 無形

이기 때문이다. 世會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면 

서 동시에 이치에 의해 돌아가므로 빛에 비유 

할 수 있다, 냄새와 맛은 모두 물질적 토대에 

서 출발한 것으로 이 중 냄새가 눈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좀더 無形에 가깝고 맛은 직접 物을 

먹어서 느끼는 것이므로 가장 物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天機는 주관이 개입되지 않은 객 

관적 세계인데2) 耳目훌口는 이러한 세계를 받 

1) 『東醫옳世保元·性命論』에서 “耳聽天時, 目視世會,
흉맺A倫, 口味地方,”이라 하였다. 

2) “天時, 大同也. 世會, 大同也. A倫, 大同也. 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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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기 위해 외향적으로 열려있는 개방적 체 

계이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들이는 것을 好善이라 한다. 반면에 주체가 개 

입된 /\事3)는 /Jill牌Ilf뽑의 四廳이 담당하는 

데4), IJili牌 ftf뽑은 주체인 자신을 잘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하므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나쁜 

것들을 거부해나가야 하니 이것을 많많이라 한 

다 好善과 忍평은 모두 사랍의 생을 유지시키 

는 중요한 작용들이다. 

IFH·판.}뺨 R好善-0. 짧好善莫 口好善味

r댄I뽑 JI떠耳也 펀色 ||떠 l=J 也 응한莫 JI없흉vtfL 善味 JI頂

|]미 

!Jill!맙;팽、I웰 뻐忍많、{!:. H+‘忍忍莫 l품짚평、味 

f떤l첼 펴JJrtilli 핑13 펴IJ앤也 惡꿇 i힌Ilf也 f펀% i핀 

l뽑 tfL 

또한 『東醫홉[!!;保元』에서는 哀땐홉樂의 감정 

을 性과 情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중 性이 바로 

耳 텀 서 11 의 總祝|뺏'*에 해당하고 情은 자신을 

지키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며牌n꾸 

l떻이 A퍼를 행하는 과정에서 발현된다. 그러 

므로 역시 性은 好善의 성질을, 情은 惡惡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哀뾰흙樂의 性과 情 관계 

는 이후에 자세히 논하기로 한다, 

2) 性(行其?;11)과 命(行其行)

力, 大同 uι”라 하여 天機를 개인적 주관의 세계 
가 아년 모든 專物이 통해있는 大同의 세계라고 

하였다 
3) “파務, 各立 ill. 交遇, 各立111. 黨與, 各立也 居

處, ~\'LU!.. ”라 하여 大同과는 달리 각각의 개인 

과 관련된 특수한 상황임을 말하고 있다 
4) 『핏햄좁世保元·性命論』에서 “뼈達事務, 牌合交遇,

)ff立짧與, 뽑定居處.”라 하였다. 이 네가지 A事를 
또한 각각 事, 心, 身, 物로 규정할 수 있는데 일 
을 막힘없이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은 事이고, 남 

과 회합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마음이 맞아야 

하며, 가까운 사람들과의 친분관계를 세워 함께 
움직이는 것은 옴으로 행동하는 것이고, 居處를 
안정되게 확보하는 데는 物的 토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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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機와 人事가 한 사람이 외부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여러 측면을 전체적으로 바라본 것이 

라면 性과 命은 현실 속에서 한번씩 行을 할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마음과 봄의 작용을 설 

명한 것이다, 

짧有훌훌策 廳有經輪 體有行檢 願有度量

훌훌策 不可顧也 經輪 不可휩也 行檢 不可代也 度

量不可홍也 

頭有誠見 됩有威樓 牌有材幹 醫有方略

鎬見 必無養也 威歲 必無修也 材幹 必無懶也 方

略必無觸也

짧8흉觸j復 行其知也 頭됩n찢협 行其行m

음똥策 博通也 經輪 博通也 行檢 博‘通也 度量 博

通也

識見 獨行也 威憐 獨行也 材幹 獨行m 方略 獨

行也

博通者 性也獨行者 命也

뚫策, 經輪, 行檢, 度量은 짧!憶簡願에서 知

를 한번 行할 때 나오는 마음의 작용이며 識

見, 威歲, 材幹, 方略은 頭됩體聲에서 남을 위 

하여 몸을 行할 때 나오는 작용이다. 이것을 

각각 行其知, 行其行이라 표현하였다. 마음의 

작용은 博通이라 하여 밖으로 두루 통해야 하 

고 붐의 행함은 獨行이라 하여 남이 없을 때라 

도 꿋꿋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의지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博通과 獨行을 각각 마음의 性과 

몸의 命으로 표현한 것이다. 여기서의 性은 哀

짧喜樂을 性情으로 구분할 때의 性과는 달리 

행동을 할 때 밖으로 드러나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 것이다. 

2. 哀옆喜樂 性情에 따른 체질간 

비 교(太陽-少陽, 太陰-少陰)

『東醫壽世保元』에서는 각 체질별 哀愁훔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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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人 哀性遠散而恐情f멸急 哀性遠散則氣注뼈而 

)J퍼益盛 )i5!;情{足急則氣激Bf而府益則 太陽之藏局所

以成形於師大#f小也

少陽人 %$性宏抱而哀情t足急 쨌、性宏抱則氣注牌ITTi 

牌益盛 哀情f멀急則氣激賢而뽑益빼 少陽之擁局?Jr

以成形於牌大뽑小也 

太|윌人 喜性廣張때樂情t멍急 喜性廣張則氣t:t.Jlf而

Rf益盛 樂情f足急뒷U氣激뼈而Rrli益힘j 太陰之擁局所

以成形於9꾸大9떠小t끄 

少陰人 樂性深確而喜情i足急 樂性深確則氣注賢而

뽑益盛 喜情t足急則氣激牌而牌益빼 少陰之購局所

l싸成形於웹大牌小也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太陽人과 少陽A은 哀

쨌의 性情을 가지고 있으며 太陰人과 少陰人은 

喜樂의 性情을 가지고 있다. 원래 哀짧喜樂은 

그 순서대로 上魚, 中上魚, 中下魚, 下魚에 배 

속되어 있는데5), 性의 경우에는 체질별로 購大

한 부분에 배속된 哀總喜樂이 그대로 드러나며 

情의 경우에는 太陽人과 少陽人, 太陰A과 少

陰人이 서로 짝을 이루어 상대방의 購大얘 해 

당하는 부분의 情을 드러내게 된다. 예를 들어 

太陽人의 경우에는 藏大小에 있어서 師大팎小 

이므로 上뚫가 발달되어 哀性이 드러나는 동시 

에, 少陽A의 性에 해당하는 짧가 情으로 드러 

난다, 少陽人은 이와 반대이다. 그려므로 性情

관계로 볼 때에는 太陽A과 少陽A이 대비되는 

것이다. 

우선 『東醫壽世保元』에서 말한 性情의 의미 

와 哀愁喜樂의 특성, 그리고 哀愁喜樂의 상호 

轉化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性情의 개념 

일반적으로 유학에서 바라볼 때 性은 마음속 

5) 『東醫뚫世保元·四端論』; “哀氣, 直升. m;,氣, 橫

升 홉氣, 放降. 樂氣, F읍降‘”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에 들어있는 理로서 사랍과 사랍 사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는 仁義禮智로 표 

현된다. 반면얘 情은 氣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 

는 다양한 인간의 감정으로서 홉짧哀樂으로 요 

약 된다에. 그런데 李濟馬는 喜愁哀樂을 다시 

性情으로 구분하였다. 홉愁哀樂의 性이란 이마 

훔짧哀樂아 情엄에도 불구하고 仁義禮智 四端

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 情이 있다고 본 것이다. 

朱子가 말한 대로 情이 性을 쫓아 올바르게 발 

현되어 道의 用으로서 達道하여 和하는 것을 

李濟馬는 喜感哀樂의 性이라 표현한 것이다, 즉 

여기서 홉찜哀樂약 性은 월、總의 소산이 아닌 

大義를 위한 감정이라 할 수 있는데 『굶子』에 

서 말한 대로 文王, 武王이 한 번 짧하여 천하 

의 백성을 편안케 했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7). 
喜짧哀樂어l 다시 姓을 붙인 것은 약간의 지 

나침이 없지 않으나 그것이 本性얘 가까운 변 

을 가지고 있다고 본 것이므로 性字를 붙인 '¥ 
濟馬선생의 본 뜻을 해아려본다연 큰 잘못은 

아닐 것이다. 

2) 哀짧喜樂의 陰陽的 특성 

「內經」에서는 짧喜思悲恐이 순서대로 따心牌 

뼈뽑 五鐵에 배속되어 있어서 恐훔는 陽의 감 

정, 悲恐은 陰의 감정으로 보고 있다. f東醫壽

世保元』에서는 哀總를 陽의 감정, 喜樂을 陰의 

감정으로 보아서 哀와 喜의 정우에서 『內經』과 

상반된 입장을 보야고 있다8), 다음은 『東醫壽

6) 『中庸集註』; “홈縣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

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
之達道也/’(흉짧哀樂, 情也‘ 其未짧則性i.11. 無所
偏倚故, 謂之中 發皆中節, 情之正也‘ 無所乖民
故, 謂之和. 大本者, 天命之性, 天下之理皆由此
出, 道之體也. 達道者r 備性之謂, 天下古今之所共
由, 道之用i.11. 此言性情之德, 以明道不可離之意.)

7) 『굶子·梁惠王下』· “詩필王**斯짧, 뚫整其뼈, 以過
m.홈, 以驚周祐, 以對子天下, 此文王之勇i.11. 文王
一짧而安天下之民. 書日天降下民, 作之君作之師,
堆日其助上帝, 龍之四方‘ 有罪無罪, *我在, 天下
흉敢有越願志. 一/\衛行於天下r 武王때之, 此武王
之勇tl1‘ 而武王亦一恐而安天下之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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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J:保元J에서 哀愁喜樂 氣의 흐륨을 설명한 부 

분이다. 

~氣 i한升‘ 상、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P쉽降 

짧愁之氣 上升 喜樂之氣 F降

土Jl之氣 ;웬多則 下熊傷 下降之氣 過多윗IJ 上魚

傷

j돗짧之氣 ~융也 ’|떠動則 順而t升

환樂之氣 陰ti!, 順動則 順而下降

흙와 哀에 대한『內經』파 『東醫壽tJl:保)[;』의 

상반된 내용은 관점의 차이 때문에 표현이 달 

라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喜는 외부로 氣를 

발산, 소통하여 陽의 생질을 가지고 있으나 한 

편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편얀하게 만들어 결 

과적으로 기운을 가라앉히게 된다. r內總J에서 

흙則氣繼이라 한 것이 이것이다9), 哀의 경우는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침울하게 되지만 속으 

로는 편안하지 못한 상태로서 격한 갑정을 내 

재하고 있다. 『內經』에서 悲哀動!中이라 한 것 

이 이것이다10), 즉, 氣 흐름의 방향으로만 본 

다면 홉는 發散하여 陽에 속하고 哀는 수렴하 

여 陰에 속하지만, 마음의 편안함을 겨준으로 

본다면 喜는 부드럽게 만들므로 陰에 속하고 

哀는 격하게 만들므로 陽에 속하게 된다‘ 

哀愁와 흙樂의 陰陽 성질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변 哀愁는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에 대한 갈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일종의 거부 

반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哀總는 기운。l 

위로 치솟게 된다. 반변에 喜樂은 어떤 대상에 

8) 『內經a어l서는 --홉,탱、悲恐을- 따心牌뼈뽑 五廳에 
배속하여 직접적으로 哀를 말하지는 않았으나 哀
와 悲는 모두 슬픈 감정으로서 바슷하다고 볼 수 
있다, 悲가 빠에 배속되어 陰에 속하므로 哀도 

또한 陰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본다 
9) f素問짧病論』 “~.iH티|크 흠則氣和志達, 榮衛通

tlJ, 없氣織훗,” 
l이 r짧樞‘本祚1~: “因悲哀動'*'者, i젊絡而失生.’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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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素問·樓짧』‘ “悲哀太甚, 則뼈絡絡, P힘絡總, 則陽

氣內φ,, 發則心下빼數뺑JIIJ.tl1 ‘” 

대한 친밀한 감정으로서 마음이 편안해지면샤 

기운이 아래로 쳐지게 된다. 여기에 대하여 『

東醫壽世保元』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雖好善之心 偏急而好善則 好善 必不明也

雖惡惡之心 偏急而惡惡則 惡惡 ~·꺼;周也 

天下事 宜與好A做也 不與好A做則 喜樂必煩也

天下事 不宜與不好A做也 與不好人做則 哀感益

煩ill

즉 哀짧는 惡惡의 과정에서 나오고 훔樂은 

好善의 과정에서 나용다는 설명이다. 哀縣와 

喜樂을 다시 세분화해서 보면 哀와 樂은 내부 

얘 감추어져 있으며 짧와 훔는 외부로 찰 표현 

된다. 겉으로 보기에 짧喜가 분명하고 세력이 

강하게 보이는 반변에 哀樂은 忽喜보다 지속적 

이며 내부적으로 단단하게 고착되어 있는 느낌 

을준다. 

3) 哀짧喜樂의 발현 요인 

哀恐喜樂이 어떠한 경우에 나타나는가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東醫壽世保元」에 

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人 哀性遠散而縣情t멀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짧人之相散 

也 哀性 非{떠 聽m

짧‘情{足急者 太陽之牌 行於交遇而 짧‘BIJ人之海己 

m 恐情 非他 愁也

少陽人 愁性宏抱而哀情t足急

l'G,性宏抱者 少陽之g 察於世會而 愁짧人之相{每 

也 찜、性 非他視也

哀情~急者 少陽之IJ버 行於事務而 哀BIJ人之敗E

也 哀情 非{비 哀ill

太陰/、 喜性廣張而樂情t足急、

喜性廣張者 太陰之휩 察於人倫而 喜聚人之相助

也 喜性非他喝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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樂情-{많急者 太陰之뽑 行於居處而 樂別A之保己

也 樂情 非他樂也

少陰/\ 樂性深確而喜情t足急

樂性深確者 少陰之口 察於地方而 樂댔/\之相保 

tl1 樂性 非他 味tl1

喜情f足急者 少陰之ijf 行於黨與而 喜別A之助己

也 喜情非他喜也

哀짧훌樂은 순서대로 각각 散悔助保에 대한 

감정이라고 하였다. 우선 훔는 助에 대한 감정 

이라 하였는데 助란 자신과 친분 관계가 가깝 

지 않은 어떠한 사람이 합당한 이유와 명분하 

에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도식적으로 말 

하면 나 자신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 외부 세계 

와의 긍정적 소통의 결과로서 기쁜 감정이 생 

기는 것이다. 여기서 외부 세계란 사랍 자체일 

수도 있고 물질적 도움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 

지 않는 이치나 진리일 수도 있다. 단, 그러한 

생소한 외부 세계가 나 자신과 서로 통한다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r論語』에 나오 

는 說의 감정이 여기에 해당된다rn. 

樂은 保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保는 이 

미 서로간에 성립된 親함을 바탕으로 하여 맹 

목적으로 보호해주는 것이다. 즉, 나의 영역에 

포함되는 어떤 대상이 특별한 이유없이 보호를 

해주거나 마음을 편하게 해줄 때 나오는 감정 

을 樂으로 보았다. 그 대상이 이미 나에게 익 

숙해져서 다가올 때 아무 거부감 없이 면안하 

게 느껴지고 주변에 없을 때는 오히려 허전하 

게 느낄 수도 있다12),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11) 『論語·學而篇』: “子, 日學而時習之, 不亦說乎‘”
(說, 喜意也. 많學而X時時習之則所學者, 熟而中
心喜說, 其進, 自不能已훗.) 

12) 『論語‘學而篇』; “有朋, g遠方來, 不亦樂乎.” 여 
기서 樂을 느끼는 이유는 이미 나와 뜻을 같이 

하거나 같은 공부를 한 벗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전혀 생소한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樂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天/\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것은 실제로 아무 이유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세세한 명분들이 뭉쳐져서 한마디 

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으로 굳어져 있다는 

의미이다. 喜와 樂은 모두 사랍들간에 도와주 

고 보호해주는 것에 대하여 친밀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앞에서 말한대로 好善의 마음과 관련되 

어 있다. 그 중에 喜는 좀더 외면적이고 객관 

적인 세계와의 소통의 결과로 나타나는 반면에 

樂은 비교적 폐쇄적인 자기만의 주관세계 안에 

서의 즐거움이라 할 수 있다. 

짧는 悔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悔란 자 

신의 힘을 바탕으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을 말 

한다. 사회적으로 보면 돈, 명예, 지위 풍에 의 

하여 강자와 약자가 갈라지는데 이때에 강자가 

약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悔이고, 恐는 여기에 대하여 참지 못하고 

역시 공개적으로 화를 내는 것이다. 현실 속에 

서 강약의 편차가 없어지는 완전 평동의 세상 

은 존재할 수 없으나 서로간에 반목하거나 갈 

둥하지 않는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욕구가 

짧의 바탕에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哀는 斯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散란 외 

부로 드러나지 않게 속이거나 또는 게으름을 

피우고 편하게 일을 대충 처리하고서 그것을 

덮어 감추려는 것이다. 哀는 이렇게 일이 제대 

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슬픔을 느끼는 

것으로 역시 짧에 비하여 안으로 잠재되어 있 

는 감정이다. 직접적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화 

를 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모순이 

감추어진 상태로 진행되거나 또는 그것이 한 

두개의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구조 

적으로 나타날 때 오히려 마음속에서는 짧보다 

는 悲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짧가 

悲로 변할 수 있고 반대로 悲가 짧로 변할 수 

있으니 悲는 비록 안으로 잠재되어 있는 감정 

이기는 하나 이 또한 매우 격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결국 縣와 哀는 세상 일이 합리적으 

로 진행되지 않거나 서로 간에 투쟁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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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났을 때 마음 안팎으로 나오는 편안하 

지 않은 거부감아니 앞서 말한 惡惡과 관련되 

어 있다. 『論語』에서는 “人不知而不個, 不亦君

子乎.”라 하였는데 여기서 個이 哀옆와 비슷한 

감정으로서 상대방이 내가 가진 좋은 뜻이나 

협를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거나 멋대로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가슴 속에 쌓인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陽A은 자신의 강함을 바탕 

으로 자기 의지를 밖으로 펼치려고 하기 때문 

에 哀쌍의 감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陰人은 자 

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서로 칸에 아껴주는 것 

에 관심이 많으므로 훔樂의 감정이 발달하게 

된다. 

4) 性해의 相互 뺑化 

앞에서 흙와 愁는 외부로 잘 드러나는 감정 

이고 樂과 哀는 속에 감추어진 감정이라 하였 

는데 이러한 |셔外表꿇의 관계속에서 性情의 相

표 !뺑化가 일어난다 『東醫壽世保5C』에서는 性

↑값의 패化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0:il£;찌])j\(; 판樂씨Ii잦 

}핏tl:{&i.l!IJ ll£,•filj퍼b 

?C.tl: 뼈!!” 흉팎[UJ 

樂11~l!IJ 판'IT양파b 

팍셈;極셔IJ 樂·N떠패j 

tl이란 耳텀화口의 好善 작용으로 외부세계 

의 이치를 받아들이려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면 情으로 촉발한다는 것이다. 

情이란 이미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忍惡의 작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 

가 실제로 표현하는 喜짧哀樂의 감정 자체는 

사실 性보다는 情에 가깝다13). 위에서 極이란 

13) 예를 들어 太뼈人의 경우에 “太陽A, 哀性遠散
而!&\fi!H밍쉽;‘ 효셈i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哀
꿨A之相생;따 哀性, 非他, 聽tl1. 짧情{足急者, 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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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마음의 발동이 현실의 한계에 직면하여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때를 의미한다, 이러한 

한계는 이타적인 마음보다는 이기적인 마음가 

짐 속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性이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표 

현하였다. 

太陽A 哀極不濟則 ‘강感激外 

少陽A %옹極不騎則 悲哀動l中

少陰人 樂極不成則 喜好不定

太陰人 喜極不服則 f多樂無厭

즉, 哀의 감정이 極하여 가지런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분노가 밖으로 치고 나오고, 恐의 

감정을 스스로 이기지 못할 때에는 좌절감을 

느껴서 오히려 안으로 들어와 마음을 흔든다고 

하였다. 또한 즐거움을 확실히 완성하려 하는 

데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는 외부의 應對에 

대하여 안정되지 못한 반가움을 나타내고, 외 

부 세계에 대한 지나친 친밀감을 누그러뜨리지 

못할 때에는 사치와 물욕에 빠져서 만족할 줄 

을 모르게 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陽의 감 

정인 哀와 짧 사이에, 또한 陰의 감정인 훔와 

樂 사이에 서로 轉化가 일어나지만 陰에서 陽

으로 또는 陽에서 陰으로의 轉化는 쉽게 나타 

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東醫壽世保元』에서 다 

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太陽少陽人 桓械哀愁之過度而不可彈做喜樂 虛動

不及也

若彈做喜樂而 煩數之則 喜樂 不出於휩情而 哀ll£;

益偏也

太陰少陰A 桓成喜樂之過度而不可彈做哀짧 虛動

不及也

陽之牌, 行於交遇而짧別人之悔B也‘ ffK;↑협, 非{피, 
짧也.”라 하여 哀땐喜樂之性은 결국 耳g흉口의 
聽視喝味 작용에 불과한 것이오 실제 哀짧喜樂의 
감정은 바로 그대로 情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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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5뭘做哀恐而 煩數之則 哀愁 不出於員情而 喜樂

益偏也

陽人인 太陽人과 少陽人이 자신의 단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억지로 喜樂을 지어내변 이것은 

휩情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년 헛된 감정이기 

때문에 實情에 미치지 못하여 오히려 자신의 
哀恐만 더욱 부채질하게 된다는 것이다. 陰/\

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哀恐를 지어내면 결과적으로 자신의 喜樂만 도 

리어 올바르지 못하고 어그러지게 만든다는 것 

이다. 이것은 哀愁喜樂의 陰陽간 轉化는 쉽게 

일어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 陰陽人의 구별 

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性情의 변화가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경 

우를 順動이라 하였으며 반대로 뺑動하는 경우를 

病으로 보았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哀恐之氣 1順폐l則 發越而上觸

喜樂之氣 II휩動則 續安而下壓

哀恐之氣 陽也 II명動則 II떠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II업폐j則 II댐而下降 

哀%정之氣 i핀때l則 暴發而 拉於上也

喜樂之氣 i쁘폐!則 浪發而 )lJJ.於 F也

上升之氣 i행動!而 拉於上J'!IJ /Jf賢傷

下降之氣 i행뼈l而 拉於下J'!IJ 牌!frlj傷

太陽人 有暴짧深哀 不可不iJl<: 少陽人 有暴哀深

썽、 不可不iJl<:

太l쏠A 有浪樂深喜 不可不械 少陰人 有浪喜深

樂不可不成

!|폈動l을 하면 哀짧의 氣는 上升하고 喜樂의 

氣는 下降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뺑動하게 되 

면 暴發과 浪發을 하여 上下의 기운을 상하게 
한다. 哀짧은 暴發하고 喜樂은 浪發한다고 하 

였는데 暴은 陽의 감정인 哀짧로 인하여 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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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홍분되어 순간적으로 강하게 기운이 치솟는 

것이고, 浪은 陰의 감정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빠져서 마음이 술렁거리고 방탕해지는 것을 말 

한다14), 사랍이 흥분하거나 방탕하게 되는 이 

유는 모두 자신의 私的인 不滿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性보다는 情에 관련되어 있다, 나와 이 

해 관계가 있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때 

흥분하게 되고, 혹은 남들이 나를 잘 돌봐주지 

못한다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방탕해지는 것이다. 결국에는 자기만을 

위하는 마음이 남을 위하는 마음보다 강하여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暴과 浪 이외에 深의 병이 있는데 이것은 情

보다는 性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太陽A

의 경우에 哀性은 遠散하고 짧情은 t많急하다고 

하였는데 위의 문장에서 暴恐深哀를 경계하라 

고 하였으므로 哀恐喜樂의 深病은 性이 발현되 

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다. 性이란 자기 자신 

만을 위하기보다는 大義를 우선하는 감정인데 

여기에 대하여 오랫동안 너무 깊게 얽매였을 

때에는 오히려 병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大義를 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도 현 

실 속에서 실행할 때 난관에 가로막히거나 지 

혜가 부족하여 제대로 펼치지 못할 때에는 깊 

은 마음의 병이 된다. 性의 深病은 그대로 병 

이 되면 表病으로 드러나며 性情의 상호 轉化

에 의하여 情뾰急이 되면 홍病으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므로 表病보다는 專病이 더욱 심한 

병임을 알 수 있다. 

5) 체질별 性情의 변화 

四象人 각각의 性情 변화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太陽人의 경우에는 哀性이 遠散하며 

짧情이 t足急하다고 하였다. 哀는 사리분별을 

통해 나타나는 냉정한 감정이며15) 性은 私的

14) 浪은 물결이 이는 것으로 暴처럼 갑작스런 흥분 
은 아니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外部의 事
物에 쉽게 동요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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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벗어나 외부의 객관 세계에 대한 관 

심에서 출발한 것이므로16), 哀性이란 곧 자신 

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외부 써계가 이 

치에 맞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관 

심이며 또한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悲痛

해하는 감정이라 할 수 있다rn. 遠散이란 의미 

는 天時 즉 하늘의 운행에 담겨져 있는 無形의 

이치에 대하여 들으려 할 때 18) 그 양상이 멀 

고먼 궁극에까지 도달하려는 모양을 형용한 것 

이다. 썼는 서로 무시하고 억누르려는데 대한 

감정이며 19) 情은 자신과 私的 관계에 있음을 

의 ll) 한다. 따라서 縣情의 따急은 자신과 가까 

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할 때 나타난다%). 이해 

관계가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냉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 

서 바로잡아 가는 반면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가까운 영역에 속해있는 대상이 자 

신을 이해하지 못했을 경우 자신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쌍精·음 드러내는 것이다. 

少陽A은 ~tl이 宏抱하며 哀情이 {足急하다 

고 하였다. 愁性은 세상 사량들이 서로 갈퉁하 

15) 앞에서 哀는 敗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디l 어떠 
한 일이 갑춰진채로 어그러지게 진행되지는 않는 
가에 대하여 냉철하게 살피는데서 출발하는 감정 
이다 

16) ti:이란 털 팀뚫口가 天機(天댐, 世會, 人倫, tt!J 
方)에 대하여 듣고, 보고, 냄새맡고, 맛보는 것이 
므로 入地의 실체에 대하얘 판심을 가지고 받아 

틀어려 하는 순수한 마음이다. 
17) 사람 관계에 있어서 “哀架人之相散tι”라 하였으 
니 자선과 이해 관계가 없는 뭇사랍들이 서로 속 

이고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하여 哀痛해하는 

것이다‘ 
18) 여기서 귀로 이치를 듣는다는 것은 상정적 표현 
으로 이치가 색이나 맛이나 냉새로 드러나지 않 
고 마치 소리처럼 형태없이 실행되어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의미 o] 다, 

19) 찜는 짜에 대한 감정이라 하였는데 悔란 겉으로 
드러내놓고 상대를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20) “짧ψl人之쩌다 ll!.’라 하었으니 폈人과 구별되는 
특별한 사람 즉 자신과 私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화를 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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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반목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참지 못하여 화 

를 내는 것이며, 宏抱란 愁性의 감정이 궁극적 

으로 세상의 평동을 지향하여 모든 대상을 끌 

어 모아 하나의 질서 하에 통일시키려는 양상 

을 형용한 것이다21). 哀情이 t足急하게 되는 상 

황은 자신과 私的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의도적 

으로 자신을 속여서 일을 잘못하였을 경우에, 

자기와 뜻을 같이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감정 

야 생겨서 거리감을 두고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太陰人의 경우에는 喜性이 廣張하며 樂情이 

{足急하다고 하였다 喜性은 세상 사람들이 서 

로 자주 만나서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을 말한 

다. 이때에 사랑들은 자신과 이미 친한 사랍뿐 

만 아니라 외부의 생소한 사랍짜지 포함하며 

이때의 도움도 맹목적인 도움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樂情여 t足急하는 것을 앞에서 修樂無厭

이라고 하였는데, 남과 만나는 기쁜 감정 속에 

私感이 개업되변 인간관계의 본질보다는 주고 

받는 物에 치우쳐서 {%가 나타나고잃}, 공정하 

고 합당한 남의 도움보다는 친한 사랍이 맹목 

적으로 보호해주면서 제공하는 物에 대한 즐거 

움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 

한다잃)‘ 

少陰人의 경우에는 樂性이 深確하며 훔情oJ 

{足急하다고 하였다. 樂性은 세상 샤랍들이 서 

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아끼고 보호해주는데 

관섬이 많은 것이다 즐거움이란 개방적인 喜

와는 달라 자신의 주관적인 친밀감에서 나오는 

감정으로 조금은 맹목적이고 고집스러운 연을 

21) 宏抱란 넓게 감싸서 한군데로 모으려는 것으로 
하나의 기준 하에 통일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22) 修란 자신의 本分보다 인위적으로 많게 보이려 
는 것으로 겉으로 꾸며서 세력을 드러내려는 것 
아다. 

23) 앞에서 “樂!BlJ)I、之保리111”라 하였으니 이같이 他
人의 불적 도웅에 빠지는 것을 浪樂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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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이렇게 깊고 확고한 성질을 深確

이라 표현한 것이다, 맹목적 보호의 가장 바탕 

이 되는 것은 物的 도움인데 少陰A은 深確한 

성질을 가지고서 物性에 대한 관찰이 뛰어나며 

物을 잘 활용하여 남을 보호한다. 앞에서 少陰

A은 樂極不成하면 喜好가 不定하다고 하였는 

데, 타인을 보호하려는 마음은 강하나 그만큼 

다른 사랍의 관심을 받기를 원하므로 상황에 적 

절하지 못한 喜情이 動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 

부로부터 다가오는 관심과 도움에 대하여 그 내 

변의 실상을 살피지 못하고 동요하여 기쁜 감정 

에 빠지게 되는 것을 浪훔라고 표현하였다. 

이상 性情에 따른 체질간 비교를 종합해보면 

陰A 대 陽A의 대비 즉, 哀總와 喜樂의 나눔 

이 가장 크게 드러나고 다음으로 그 속에서 內

外表題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陰陽의 같 

은 속생 안에서는 서로 轉化가 일어나므로 겉 

으로 느끼기에는 유사하게 느낄 수 있다. 즉 

太陽A과 少陽/\, 太陰A과 少陰/\은 서로 비 

슷한 감정의 양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 

신의 단점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되는 

性情이 발현될 수는 있으나 스스로 돌이켜 관 

찰했을 때 더욱 강하게 드러나는 性情이 陰陽

체질의 근본 바탕이 됨을 알 수 있다. 

3. 購大小에 따른 체질간 

비교(太陽-太陰, 少陽-少陰)

職의 大小는 체질을 규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된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四象人을 

정의할 때 願의 大小로써 규정하였다. 

A票觸理 有四不同

師t而府小者 名日太陽A

H大而師小者 名日太陰人

牌大而賢小者 名B少陽A

뽑大而牌小者 名日少陰人

여기서는 太陽A과 太陰A, 少陽A파 少陰A

이 대비되어 앞 장에서 말한 性情의 陰陽 대비 

와는 다름을 알 수 있다. 鷹의 大小에 의하여 

우리 몸의 여러 조직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 

는데 외부적으로는 體形의 각 부분적 발달 정 

도와 질병 발생시 나타나는 구체적인 중상의 

관찰을 통하여 大小를 파악할 수 있다잉), 廳의 

大小가 생기는 이유와 그 영향에 대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性能과 鐵大

『東醫壽世保元』에서 哀恐훌樂之性은 곧 耳텀 

흉口의 聽視團味와 같다고 하였는데 聽視團味

는 天機인 天時, 世會, A倫, 地方에 대하여 알 

고 싶어 하는 순수한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은 

외부 세계에 대해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 

는 好善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엉), 『東醫壽世

保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체질별 耳텀昇口의 

能不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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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廣博의 의미가 바로 자기만을 위하는 

24) “몹院與 폼 耳 碩腦 皮毛 皆師之黨ill, ---몹與 兩
$L 텀 背齊 節 皆牌之黨tf!, …小陽與 簡 흉 R찢휴 
肉 皆)lf之黨也 ‘ •• 大陽與 前陰 口 勝脫 骨 皆뽑之 
黨也”라 하여 각 부분의 기농적 외형척 발달 정도 
를 관찰하여 廳大小를 알 수 있다. 

25) 이에 반하여 師牌)lf뽑은 법대로 지켜나가려는 
惡惡의 마음을 바탕으로 人專인 事務, 交遇, 黨
與, 居處를 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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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게 받아들이는 好善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이 廣博하였을 

때 인간은 公핸의 세계인 天機와 소통할 수 있 

다. 太陽人과 太陰A은 서로 天時와 A倫을 파 

악하는데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少陽A과 少

l장A은 서로 U!;會와 地方을 파악하는데 장단점 

을 가지고 있다. 天時는 脫Al펴的 세계인 동시 

에 앤的인 세계이며 人倫은 /\꽤 세계인 동시 

에 맹목적 情으로 맺어진 세계이므로 天時와 

A써은 재꽤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止會

는 人問떠 세계이면서 이치로 맺어진 세계이며 

빼기은 mtAnU마] 세계이변서 氣的, 物的 세계 

이므로 서로 相極이 된다. 이와 같은 차이에 

의하여 각 체질의 장점과 취약점이 잘 드러나 

게 된다. 耳티챔 1=1 의 廣博 여부 즉 性의 能不

能에 의하여 爛의 大小가 만들어지는 것을 『東

略끓 W:‘{짜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셨之땀 f펀l뀐맨於天II흉故 太陽之떼 充足於頭l뼈 

lfri l#tl!Jrli춰 大 ll1 
太jl!,}之l셋 4、;fi§J끊 !VJ於Aftfir11lc 太陽之血 不充Ji於

)J찢휴i띠 씹)ff者 小也

太|월之|셋 能j옮ji~‘於A倫故 太陰之血 充足於體흉 

l띠 쩌l!Jl 者 大 ll1 

太陰之맴 不能廣博於天II흉故 太陰之꽤 不充足於

때|뻐i띠 샘))$者 小lι

少!lb}之빼 能많폐於w-會i'& 少陽之氣 充足於背濟

미j 짧때’컴- 大ill

少~셨之1싸 不fll:lfJ월f행於:liB方故 少陽之精 不充足於

l않|뾰j띠 圖뽑者 小也

少陰之|체 能l짧博於!112方故 少陰之精 充足於勝跳

而 歸l뽑者 大也

少陰之ttli 不能廣뺑‘於世會故 少陰之氣 不充足於

背웹I띠 歸牌者 小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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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聽視맺|朱의 廣博하면 神氣血精이 충족해 

지고 그것이 頭般, 背齊, 體휴, 牌}% 각각의 麻

海, 體海, 血海, 精海에 저장되었다가 ”며牌따뽑 

에 영향을 주어 魔大가 생긴다는 것이다%). 이 

러한 耳텀흉口 聽視뺏!朱의 廣博은 타고난 本性

에 가까우므로 쉽게 변하지 않는 변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타고난 觸의 大小도 쉽게 변하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藏大를 만드는 

本性의 能함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性能의 過度로 인하여 현실과 괴 

리되었을 때에는 深病이 나타날 수도 있다'll). 

2) 願小의 요인 

위에서는 性의 不能에 의하여 藏小가 일어남 

을 설명하였는데 情但急의 과정을 거쳐서도 驗

小가 생긴다. 情뾰急은 性情의 상호 轉化에 의 

하여 性의 能함에서 시작하므로 魔小의 또하나 

의 원인으로 性能의 장애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太陽A의 경우에 흉의 뺏感이 不能하여 

/\倫에 廣博하지 못하므로 血不足으로 인하여 

Ilf이 작아질 수 있으며, 또 한가지 과정으로 

哀性이 너무 깊어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하다가 

짧情이 f몽急해지고 이 愁情따急이 다시 府을 

쳐서 따小를 만드는 경우가 있다 

太陽A 哀性遠散而 ~情t몽急 

哀性遠散則 氣注師而 R퍼益盛 愁↑좁f足急則 氣激Ilf

而 Ilf益創 太陽之敵局 所以成形於뼈大府小也 

이때에 찜情뾰急이 llf을 치는 이유는 性의 

不能에 의하여 가장 취약한 魔이기 때문이다. 

26) 예를 들어 太陽A의 뼈大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東醫좁世保元·廳뼈論』에서는 “耳 以廣博天R휴之聽 

力 提버律海之淸氣 充滿於上魚 f홉神而 注之뼈腦 
짧職 積累寫뼈海--- 帥 以練達事務之哀力 吸得뼈 
海之淸i't 入子IJill 以滋IJill元而 內以擁護律海 鼓動l
其氣 擬聚其律”라고 설명하였다. 

27) “太陽A, 有暴짧深哀. 不可不빼”라 하여 哀性이 
너무 김어서 현실과의 괴리감이 심해질 때 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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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짧情이 일어나는 곳은 中上魚의 牌이지만 

愁情댐急에 의하여 牌가 바로 손상을 받지 않 

고 원래 뺏가 廣博하지 못한 Hf에서 병 이 나타 

나게 된다 이것은 情과 A事의 상관성 때문에 

人事를 주로 行하는 牌는 병을 받지 않고 어느 

쟁도 견디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 

에 人事의 能不能 관계 중에서 논하고자 한다. 

淸뻐急에 의하여 購이 손상받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頻起總而頻{](~옹則 願腦 頻追而頻灌ill 體腦者 R꾸 

之所{主옳處也 l願腦 追鎭不定則 Hf 其不傷乎
1'發喜而')oJflz喜則 뼈1被 추關而1'a옛也 6쩨빼훗者 牌

之pfr住뚫處ill f뼈願 關俠不定則 牌 其不傷乎

忽‘耐j哀而忽止哀則 흉曲 忽、屆而忽{벼也 흉曲者 賢

之所住훨處也 ffa최 屆{벼不定~lj 뽑 其不傷乎

樓得樂而團失樂則 背佳頁 暴揚而暴뼈也 背佳頁

者 師之所住홉處也 背佳頁 뼈揚不定則 n벼 其不

傷乎

愁가 자주 일어났다 가라앉았다 하면 體腦

부위를 핍박했다 풀어줬다 하므로 그 부위에 

위치한 딴이 傷하게 되고, 홉가 잠깐씩 외부로 

펼쳐졌다가 다시 속으로 들어가면 뼈波 부위를 

넓혔다 좁혔다 하므로 그 부위에 위치한 心이 

傷하게 되고, 흘연히 무섬코 哀가 動했다가 그 

치면 몸을 숙였다가 다샤 펴게 되므로 흉曲 부 

위얘 위치한 뽑아 傷하게 되고, 즐거움의 대상 

을 얻었다 잃는 것이 누차 계속 쌓이면 흥분이 

풍 위까지 댔다가 가라앉으니 그곳에 위치한 

뼈가 陽한다고 하였다 廳의 大小를 종합해 보 

면 모두 耳 目항디 木性의 能不能에 뿌리를 두 

고 있다. 本性의 能不能은 타고난 先天性에 기 

인하므로 쉽게 바뀔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天機의 理됐에 대하여 태어날 때부터 어느 만큼 

밝게 타고났는가의 문제이므로 그에 대한 覺醒

이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購의 大小는 각 

체질에 있어서 쉽게 바뀔 수 없는 확고한 바탕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이라 할 수 있다. 廳大小가 체질을 정의하는 중 

요한 기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性情악 관계는 서로 轉化가 이루어지는 

것얀 받변에 魔의 大小는 서로 轉化될 수 없으 

며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한 體形과 病在들도 

각 체절칸에 뚜렷 차이를 두게 된다. 

3) 性不能의 극복과 維世의 行其知

타고난 性不能의 단점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다. 그렇다고 性을 발휘하지 않고 살 수도 없 

다 이러한 단점을 감추려 하는 것이 바로 邱

心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융u흉觸R흉에서 

知를 行하는 과정 중에 驚策, 經輪, 行檢, 度量

이 나오고 그 속에 JJB心인 廳心, 함心, ~心,

휴心이 들어있는데 이 러한 %心을 극복하면 純

世의 재능이 나온다고 하였다갱). 知를 行한다 

는 것은 현실의 주어진 특수 상황 속에서 그에 

맞추어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으로서 나에게 주 

어진 人事를 行할 때에 마읍을 어떻게 쓰는가 

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性의 不能은 곧 A. 
事의 不能으로 이어지게 된다잃). 이려한 A事

의 不能을 스스로 극복해내면 總世의 마음씀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太陰之짧 宜成廳心 太陰之짧 若無廳心 總世之驚

策 必在此ill

少陰之聽 宜JJ!<;f암心 少陰之願 若無쯤心 總世之經

編必在此也

太陽之階 宜JJX:i:Jt心 太陽之體 若無{:\t心 總世之行

檢必在此也

28) 「東醫옳世保元·性命論』에서 李濟馬 선생은 “以
孔子之뿔, 三千之徒受數, 而%£-願子, 三져不違仁, 

其餘, 日 月至뚫, 而心脫誠服者,
只有七十二人則, 人之뼈心, 果無雙也‘“라 하여 萬
人의 때心을 한탄하였다‘ 

29) 太陽A의 경우 “太陽之耳 龍廣博於天時而 太陽
之흉 不能廣博於A倫.“ 太陽之牌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lf 不能雅立於黨與”라 하였으므로 흉가 人
倫에 廣博하지 못한 것이 그대로 黨與에 雅立하 
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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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싸之llli 임'.IJX창心 少陽之娘 若無흥心 總世之!Sf:

f표 &:'1生utll!.

여 기서 統 jlt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 

난 개인적 능력을 말하는데 자신의 天性과 人

파의 1'~닝을 스스로 극복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마 체질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陽A의 경우 원래 人倫에 어두워서 친한 

사랍들과의 짧與를 원만하게 하지 못한다. 이 

러한 단접을 홉{生을 살려서 해결하지 못하고 

억지로 엄하게 해결하려는 것여 바로 {~心이 

다30l. 이 {:!(;心이 경손해져서 냥이 아니라 져신 

에게 엄격해칠 때 뛰어난 行檢이 나오게 된다. 

太陰人의 경우 원래 天時에 어둡기 때문에 

이치를 바탕으로 해냐가야 하는 事務에 능숙하 

지 못한다. 여기에는 哀싼의 냉정함이 필요한 

데 哀性을 키우지는 못하고 눈앞에 직면한 이 

해타산에딴 밝으면31) 여기서 잘난체하는 廳心

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騙心이 줄어들고 진정 

한 여치에 밝아지면 오히려 뛰어난 상황 대처 

능력인 憲策이 나온다는 것이다. 

少Ml人의 경우 :tlfl.方에 어두워 자신의 찌的 

토대가 되는 I판處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마 

여기에는 深確하게 事物의 본질을 파고들어 이 

해하는 樂性이 필요한데 그것을 키우기보다는 

단점을 감추고 크게 보이려고만 하는 형心o] 

생길 우려가 있다32). 이러한 황心이 內實을 갖 

30) 때가 人맑인 交週를 行할 때 勇統하는 성질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31) 太險A의 !엽이 樂↑움‘에 의하여 人事를 行할 때에 
↑〔l定於휩處릎 짤하게 되는데 일처려를 할 때에도 
이러한 자신의 物IYJ 居處를 확보하는데 판단력을 
받휘한다. 

32) 少陽A의 바1가 A판를 行할 때 事務에 敏達하여 
일처리를 빠르고 원활하게 하는데, 깊이 헤아려 
정해야 하는 居處에 대해서는 능할 수가 없다. 
敏達의 성질을 가지고 거처를 대략적으로 정하고 
외부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보。l려는 마음이 바로 

참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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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었을 때에는 오히려 남을 헤아리고 돌봐주려 

는 큰 度量이 생기게 된다, 

少陰人의 경우 世會에 어두워서 交遇를 행하 

는 중에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남 

의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위축되지 않 

고 펼쳐서 오히려 남을 끌고 갈 수 있는 짧性여 

필요한더l 그것을 키우기보다는 자신의 일부 장 

점을 남에게 자랑하려고만 하는 쯤心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33), 이러한 휩心이 좋게 발전하여 

안으로 자신의 경험을 많이 쌓으띤서 재능을 키 

워나가면 總世의 經輪야 나온다는 것이다. 

4. A事엌 能不能에 따른 체질간 

비 교(太陽-少陰, 少陽-太陰)

1) A事와 情의 관계 

人事란 天機와 달리 ‘나’라는 주체가 개입되 

어 인간 사회 속에서 살아나가는 부분틀을 구 

별해놓은 것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관련 

된 모든 일들을 事務, 交遇, 黨與, 居處의 측면 

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人事를 行하는 나의 주 

체성 속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여 싫은 것 

은 받아들이지 않는 惡惡의 마음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뼈牌府賢 四職

。1 人事를 담당하고 있는데34) 바로 師牌府賢

33) 少陰A의 !ff 여 黨與를 행할 때 雅立을 잘하므 

로! 자신과 친한 사랍들에 대하여 단지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대하려고만 한다. 이러한 마음이 
이어져서 다른 사람과 사리분별을 따져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자산의 장점을 내세워서 우위를 점하 
려는 쯤心이 나타나게 된다 

34) r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師達事務, 牌合交
遇, )lf立黨與, 뽑定居處.”라 하여 빠牌)lf뽑이 

A事를 담당한다고 하였다. 여기샤 達은 일이 막 
히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며, 合
운 사람간의 새로운 만남을 잘 성사시키는 것이 
며, 立은 가까운 샤랑과의 친분관계를 두렵게 형 
성하는 것이며, 定은 자신의 룸處를 안정되게 확 
보하는 것을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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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惡惡하는 성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35), 또 

한 각각의 체절쌍으로는 情을 발휘하는 魔에서 

A事를 담항하는데 예를 들어 太陽A은 牌에서 

縣情이 댔急하므로 牌가 太陽A의 주된 人事인 

交遇를 담당함을 알 수 있다. 性情을 비교하였 

을 때 情은 자신을 위하려 하는 私的인 면이 

강하므로 역시 惡惡약 성질을 가지고 있다. 

太陽人 哀性遠散而 %정情t足急 

哀性遠散者 太陽之耳 察於天時而 哀1f!f.J\之相數

也 哀性 非他聽也

짧情保急者 太陽之牌 行於交遇而 總別A之悔E

·lb, 짧情 非他 總ill

반면에 人事를 제대로 行하지 못하는 것은 

本性이 가장 취약한 鐵에서 일어난다. 앞에서 

性의 不能에 의하여 藏小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 織小로 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A事가 제대 

로 행해지지 못하는 것이다.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훌 不能廣博於

人倫

太陰之흉 能廣博於人倫而 太陰之耳 不能廣博於

天a흉 

少陽之目 能廣I專於世會而 少陽之口 不能廣博於

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 少陰之 目 不能廣1專於

世會

太陽之牌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府 不能雅立於

黨與

少陰之Bf #입雅立於黨與而 少陰之牌 不能勇統於

交遇

少陽之뼈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賢 不能桓定於

居處

35) 「東醫壽t『保元·性命論』에서 “師惡惡聲, 牌惡惡
色, 따惡惡莫, 뽑惡惡味‘ 惡聲, i뽀뼈111. 惡色, 뺑 

牌也‘ 惡莫, 뺑)lf也. 惡味, 뺑뽑也.”라 하였다, 

天人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太陰之뽑 能桓定於居處而 太陰之純 不能敏達於

事務

太陽人의 경우에 性의 廣博은 耳에서 不能廣

博은 흉어l서 아루어져 太陰人과 상대를 이루지 

만, 人事의 能不能에 있어서는 牌는 能하고 !If 
은 不能하여 결과적으로 少陰人파 상대를 이루 

재 된다. 즉, 性의 能不能에 의한 職의 大小가 

아니라 외부로 일을 행하는 A事의 측면에 있 

어서는 太題A과 少陰人, 太陰人파 少陽A이 

짝을 이루어 대비되는 것이다 

2) A事의 不能

耳目흉口의 聽視뺑味가 廣博하지 못할 경우 

藏小가 되고 購小에 의하여 해당 鐵의 人事가 

能하지 못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각 체질의 발 

달된 性情 중 나타나는 情이 원래 能하지 못한 

A事에서 그대로 발휘되다가 문제가 발생하기 

도한다. 

太陽之總 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悔也 太題之喜

不能雅立於黨與故 黨與 悔也

是故 太陽之暴짧 不在於交遇而 必在於黨與也l

少陰之훔 能雅立於黨與故 黨與 助ill 少陰之總

不能勇統於交遇故 交遇 不助也

是故 少陰之浪훌 不在於黨與而 必在於交遇也

少陽之哀 能敏達於事務故 事務 不散也 少陽之樂

不能↑巨定於居處故 居處 歡也

是故 少陽之暴哀 不在於事務而 必在於居處也

太陰之樂 能↑E定於居處故 居處 保ili 太陰之哀

不能敏達於事務故 事務 不保也l

是故 太陰之浪樂 不在於居處而 必在於事務也

太陽人의 愁情은 中上魚에서 발현되어 牌7t

交遇에 勇統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勇統아란 

짧의 宏抱환 생질을 발휘하여 사랍들을 통슐하 

여 세상을 이치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것인데 

자신과 절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나는 交遇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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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제대로 발휘된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 동 A倫으로 맺은 사람들에게 勇統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반감을 

사게 된다 黨떠를 행할 때에는 雅立하여 원만 

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자신의 뜻대로만 

끌고가려고 하다가 상대방의 반발을 일으키고 

이것이 愁情을 더욱 많폐l시켜 병을 일으키게 

된다. 

반면에 少陰人의 경우는 中下魚에서 흙情이 

발현되어 RT이 짧與에 대하여 雅立올 잘하는데 

자신이 능하지 못한 交遇의 人핑에서 雅立만을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남의 인정과 도움을 받 

지 못하게 된다. 交週란 단순히 친분으로 맺어 

진 인간 관계가 아니고 公的인 일이 결부되어 

있는데 公fl、를 구분하지 못하고 雅立만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랑들의 인정음 받지 못한다 이때 

에 팍好가 안정되지 못하여 외부로부터 올바르 

지 못한 도움을 주더라도 是非를 가리지 못하 

고 기쁜 마음이 속에서 요동하게 된다. 

少陽人의 哀情은 上옆에서 발현되어 IJ퍼가 事

務에 f없連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敏達이란 哀

의 遠散한 성질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놓여진 

일을 합리적으로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 

다. 퍼務를 처리할 때는 敏達해야 하나 居處를 

신중히 정해야 할 때에 敏達하게 되면 일이 어 

긋나거나 남들이 자신의 빈틈을 이용하여 나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 悲哀의 감정이 격해져서 마음을 

요동시켜 병을 일으킨다. 

반면에 太陰A은 下뽕에서 樂情이 발현되어 

l뽑이 }핀處를 ↑닫定하는데 능하다. 즉, 자신의 

공간적 토대를 탄탄히 定하는데는 능한데 事務

를 처리할 때에는 이러한 토대보다는 이치에 

밝아야 하므로 부족함이 드러나게 된다. 실제 

事務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居

處도 안정시킬 수 없게 되므로 더욱 居處를 확 

보하려는 마음만 급해진다. 이때에 事務의 본 

질보다는 事務를 통하여 外部로부터의 획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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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物的 유혹에 빠져서 헤어 나오지 못하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人事의 無能이 다시 뼈牌)fl-뽑을 傷하 

여 職小를 일으키게 된다. 아래와 같이 설명하 

였다. 

太陽之交遇 可以愁治之而 黨與 不可以愁治之 若

실뚫짧於黨與則 無益於黨’與而 lff傷ill

少陰之黨與 可以喜治之而 交遇 不可以喜治之 若

避喜於交遇則 無益於交遇而 牌傷也

少陽之事修 可以哀治之而 居處 不可以哀治之 若

避哀於居處則 無益於居處ff디 뽑傷也 

太|쏠之居處 可以樂治之띠 事務 不可以樂治之 若

꿇樂於事務則 無益於事務而 nm傷ill

太陽人 譯於交遇故 ↑巨有交遇生©ll.A慮愚之,땐心 

此心 出於秉暴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黨與故 每흉親熟黨與.A/iM섭而 

偏짧傷l滅 以其擇交之心 不廣故也

少陰人 譯於黨與故 ↑를有黨與親熟A擇交之喜心 

此心 出於秉꿇之敬心 

莫非至善而 輕於交遇故 每짧生.뼈交遇人所끊而 

偏喜傷購 以其慮愚之心 不周/jl(也

少陽A 重於事務故 ↑틸有出外興事務之哀心 此心

出於秉暴之敬,c,,

莫非至善而 不護於居處故 每寫內做居處A所P섭而 

偏哀傷觸 以其重外而 輕內故也

太陰A 重於居處故 桓有內做居處之樂心 此心 出

於秉暴之敬,U

莫非至善而 不譯於事務故 每뽑出外興事務人所誠 

而 偏樂傷願 以其重內而 輕外故也

또한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人事의 能함은 

올바른 情의 발현 즉 秉藝之敬心에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人事의 不能은 情의 치 

우침에서 나와 職을 傷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暴恐가 나타나는 이유를 擇交之心이 넓지 못하 

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黨與를 행할 때 친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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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끌고 가려하거나 자신에 

맞는 사람만 사귀려는 것이다. 少陰人에게 浪

喜가 나타나는 것을 慮愚之心이 치밀하지 못하 

天A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太陰之性氣 桓欲靜而 不欲動

少陰之性氣 桓欲處而 不欲出36)

기 때문이라 하였는데 생소한 사람을 만나서 太陽之進 量可而進也 自反其材而不바 不能進也

交遇를 할 때에 사려 깊게 상대의 마음을 따져 少陽之擊 量可而顧也 엽反其力而不固 不能짧也 

보지 못하고 기쁜 감정에 휩쓸려 버린다는 것 太陰之靜 量可而靜tl1. 엄反其知而不周 不能靜tl1.

이다. 少陰之處 量可而處也 g反其짧而不弘 不能處也

少陽人의 경우에는 事務만을 중시하고 居處

는 둥한시하니 밖을 重視하고 안을 輕視하기 哀짧홈樂의 性情은 상호 轉化 관계에 의하여 

때문이라 하였다. 안을 輕視하므로 자신의 居 太陽-少陽, 太陰-少陰의 짝을 이루지만 性이 

處 주변이 어그러지고 여기에 暴哀가 發하여 외부의 양태로 드러날 때에는 本性의 고유한 

願을 傷하게 된다. 太陰人의 경우는 이와 반대 성질에 의하여 太陽-少陰, 少陽-太陰의 짝으로 

이다. 事務에 능하지 못하므로 밖을 포기하게 변하게 된다. 즉, 위에서 退와 出이 대비되고 

되고 안으로 居處를 확보하는데에 관심을 갖게 惜와 動이 대비된다. 太陽A의 哀性은 遠散하 

된다. 따라서 居處에는 능하지만 事務를 행할 므로 멀리 나아가려고만 하고, 반대로 少陰A

때 남들의 속임을 받게 되고 物欲에 현혹되어 의 樂性은 深確하여 깊고 단단한 居處에 안주 

樂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이다. 하려 한다, 少陽A의 짧性은 宏抱하여 남들을 

3) 외부 양태의 대비 

위에서 말한 勇統과 雅立, 敏達과 ↑를定 둥은 

人事를 行할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양태들이 

다. 인사는 실제 현실에서 행해지는 것이므로 

능하고 능하지 못함이 외부의 양태로서 드러난 

다. 勇統은 交遇를 할 때 |個氣를 바탕으로 힘 

있게 나아가는 모습이고 雅立은 Rf이 충만한 

血과 喜의 감정으로 써서 黨與를 하여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敏達은 뼈가 神

을 바탕으로 哀를 펼쳐서 事務를 원활히 행하 

는 모습이고 桓定은 뽑이 精을 바탕으로 深確

한 樂의 감정을 써서 居處를 확고히 하는 모습 

이다. 

이를 좀더 세분화하여 性情이 외부로 드러나 

는 외부 양태를 각각 性氣, 精氣라 하는데 『東

醫壽世保元』에서는 우선 性氣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之性氣 桓欲進而 不欲退

少陽之性氣 ↑를欲畢而 不欲惜

감싸서 하나로 이끌고 가기 위하여 항상 움직 

여 일을 만들며 반대로, 太陰人의 홉性은 廣張

하여 남에 대한 관계의 폭을 넓힌 후에 조금은 

수동적으로 그것을 붙잡고서 놓지 않는다. 

太陽A의 進은 스스로 돌아켜서 재주의 뒷받 

침이 없으면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나아가지 못 

하고 중도에 그칠 것이며, 少陰人의 退는 스스 

로 돌이켜서 꾀를 크게 내지 못한다면 사변초 

가의 형세가 되어 고립될 것이다. 또한 少陽A

의 動은 남을 포섭할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며, 太陰A

의 靜은 자신에게 부족한 앓이 어느 정도 뒷받 

침되지 못한다면 아무도 관계를 맺기 위해 모 

이지 않을 것이다. 

情氣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太陽之情氣 桓欲짧雄而 不欲짧雖 

少陰之情氣 桓欲짧雄而 不欲鳥雄

36) 性의 성질에서부터 출발하므로 운장 순서를 性
情의 관계에 의하여 太陽-少陽, 太陰-少陰 순으 

로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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少陽之땀氣 ’t더欲外跳而 不欲內守

太陰之해氣 't쉰欲內섣f而 不欲外勝37)

太™之人 跳好德雄 亦或宜l雄 ;t;=全好찮雄則 放維

之心 必펴ill 

少陰之人 피!fg따짧빼t 亦或宜雄 若全好짧雄則 {힘適 

之心 必過ill

少陽之A 폐m-外戰 亦宜內守 若全好外勝則 偏私

之心必펴也 

太|쏠之A 雖好內守 亦宜外勝 若全好內守則 物欲

之心必過也

情氣란 특히 λ‘판를 行할 때에 남들에게 겉 

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앞서의 性氣는 이에 
비하여 비교적 내변에 자리잡고 있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太陽A의 雄은 勇統於交遇을 말하 

며 少陰A의 雄는 雅立於黨與을 말한다‘ 少陽

A의 外腦은 敏違於事務를 말하며 太陰A의 內

守는 ↑단定於IE·處를 말한다. 

太陽A이 여성스러움이 없으변 放織으로 흐 

를 것이고 少陰A이 남성스러움이 없으면 나약 

하게 남에게 의폰하면서 게을러질 것이다. 少

陽A이 외부의 일에 있어서 이기려고만 한다면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이 이기적이 될 것이고 

太|장A이 안으로 댐處만을 단단히 지키려고만 

한다면 物欲에 빠져서 헤어나오기 어려울 것이 

다. 이와 같이 雄雄과 內外 간에 자신에게 부 

족한 것을 서로 보완을 해야 하지만 원래 상대 

적으로 能하지 못하므로 실제로는 보완이 어렵 

게 나타난다. 

4) 情氣의 보완과 大A의 行其行

앞에서 ↑핍氣의 보완이 쉽지 않음을 말하였는 

데 그 이유는 人떻를 옴소 行할 때 자신의 부 

족한 변을 선뜻 보완하지 못하는 息心이 작용 

37) 해으로부터 행해지는 A事와 관련이 있으므로 
문장의 순서를 太陽-少陰, 少陽 太陰의 순으로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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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 침心은 근본적으로 게으른 몸 

에서 나온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少陰之頭 宜成棄心 少陰之頭 若無養心 大A之識

見必在此也

太陰之됩 宜成{多心 太陰之眉 若無{多心 大/\之威

嚴必在此也

少陽之體 宜成懶心 少陽之體 若無懶心 大/\之材

幹必在此也

太陽之聲 宜nX:觸心 太陽之聲 若無觸心 大/\之方

略必在此也

여기서 大A이라 한 것은 小A의 반대로 남 

을 위할줄 아는 사랍을 말한다39), 즉 大A은 

남들을 위해서 몽소 행하여 德、을 베푸는 사랍 

이다 A事의 부족한 변을 보완하려할 때 한편 

으로 침心이 작용하여 가로막는데 이러한 息心

을 극복하면 많은 사랍들에게 덕을 베푸는 大

A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太陽A의 경우 黨與에 雅立하지 못하므로 현 

실에 적웅하기 위하여 실제적인 방안을 모색하 

게 되는데 이 방안은 太陽A의 머리에 있는 폐l 

에서 나온 것이므로 어느 정도 효과를 얻게 된 

다. 이 현실적인 방안들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현실의 이익을 자기 혼자서 독차지하려는 마음 

이 바로 觸心이다. 雄에서 雄로 태도가 바뀌는 

과정에 나오는 잘못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 

다. 이 觸心이 없어야만 진정으로 남들을 위하 

는 大A의 方略이 나오게 된다애). 

少陰人의 경우 交遇에 勇統하지 못하므로 이 

38) 『東醫옳世保元‘性命論』에서 李濟馬 선생은 “以
j;王之德百年而後朋, 未治於天下, 武王周公繼之然
後大行, 而管~蔡~觸以至親ff-亂則A之息行, 果無
雙ill.”라고 萬A의 검、心을 한탄하였다. 

39) %心을 극복한 絡世의 개인적 능력과는 다르다, 
4이 方略이란 현실의 복잡한 난관을 그때그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간략한 방안으로서 權道에 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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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밖으로 자신의 

힘을 내세우려고 하는데 힘의 부족으로 인하여 

머리의 꾀를 동원하게 된다41), 그 꾀의 뛰어남 

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억눌러서 기회를 빼앗 

으려 하는 것이 養心42)이다, 이 養心을 없애고 

남을 위하는 德、에 근본하여 智를 行하게 되면 

大A의 識見이 생기게 된다43), 

少陽A의 경우에는 居處를 定하는데 치밀하 

지 못하므로 자신이 능한 事務를 행하는 능력 

을 가까운 주변에 사용하여 材幹을 부리게 된 

다. 밖으로 外勝만 할 수는 없으므로 內守를 

위하다가 材幹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원래 

靜한 居處에는 관심이 없으므로 材幹만 밑고 

퉁한시하는 것이 懶心이다. 이때에 게으른 마 

음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을 실 

행에 옮긴다면 大人의 材幹이 나오게 된다. 

太陰A의 경우에는 이치에 밝지 못하여 事務

를 행하는데 민첩하지 못한데, 반대급부로 밖 

으로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 권위를 세우기 위 

해서 외면적 修節에 힘쓰게 된다. 곧 內守에 

중심을 두다가 外勝을 하려다 나오는 마음이 

다. 이러한 마음이 修心이니 이 修心이 없어지 

면 萬人의 마음을 복종시킬 수 있는 명실상부 

한 大人의 威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雖雄內外 간에 서 

로 부족한 변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息心이 나 

오거나 大A의 行이 나오는 것이다. 雄雄은 보 

이지 않는 권력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의 문 

제이며 內外는 겉으로 볼 때 행동이 적극적이 

냐 아니면 물러나느냐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雖와 雄, 內와 外는 서로 상반되지만 한편으로 

같은 차원에서 서로 보완된다는 점에서 유사성 

도 가지고 있다. 太陽A과 少陰A은 겉으로 이 

41) 雄에서 雄으로 태도를 바꾸어 권력을 잡으려는 
과정에서 꾀를 내는 것이다. 

42) 養心은 물건을 빼앗기보다는 남의 기회나 지위 
를 빼앗는 권력용에 가까운 마음이다‘ 

43) 識見이란 복잡한 상황을 보고 파악하여 어떠한 평 
가를 내리거나 나아갈 방향을 판정하는 농력이다. 

天A性命에 따른 四象體質間 비교 연구 

기고 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無形의 권력을 

잡으려 하거나(雄) 그 권력에 복종하는 것(雄) 

을 택하게 된다. 그러므로 太陽A과 少陰A은 

비록 성질이 상반되나 서로간에 부족한 것을 

바라는 親함을 느끼게 된다. 少陽A과 太陰A

은 밖으로 나아가 이기거나(外觸) 물러나 굳게 

지키는데(內守)에 치중한다. 그러므로 少陽A

과 太陰人은 눈으로 보이는 현실 세계 속에서 

실제로 행동하는 변모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유사하고 역시 서로간에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자 하는데서 親함을 느끼게 된다. 

川. 결 론 

1. 哀總喜樂 性情의 상호 轉化 관계로 보았을 

때 太陽A과 少陽人, 太陰A과 少陰A이 대 

비되는데, 이것은 哀恐의 감정을 가진 陽A

과 喜樂의 감정을 가진 陰A올 크게 감별하 

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哀와 總, 喜와 樂은 

서로 轉化가 이루어지므로 太陽人파 少陽A

및 太陰A과 少陰A 사이의 性情은 현실에서 

서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반변에 陰人

과 陽A 사이의 性情의 轉化는 쉽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 

2. 타고난 性과 情의 발현에 의하여 魔의 大小

가 결정되는데 이에 따라 太陽A과 太陰A,

少陽A과 少陰A이 대비된다. 즉, 性이 제대 

로 발현되었을 때 耳텀흉口의 好善 작용에 

의하여 魔大가 이루어지며 情의 발현이 제대 

로 되지 않는 情t足急이 일어났을 때 A事를 

행하는 惡惡의 작용이 오히려 廳에 害를 주 

어 購小가 이루어진다. 魔의 大小는 근본적 

으로 타고난 本性의 能不能에 근본하므로 선 

천적으로 규정되어 가장 바뀌기 어려운 특성 

이 된다. 

5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大韓韓醫짧原典學會誌 Vol. 17-1 

3. tJ:情이 발현되어 현실 속에서 A事를 行할 2. 굶子集註; 서울, 명문당, 1983 

때 A펌의 能不能에 의하여 太陽人과 少陰 3‘ 論語集註; 서울, 명문탕, 1999 

A, 少陽A과 太陰/\이 대비된다. 이러한 A 3. 中庸集註; 서울, 명문당, 1986 

팎의 能不뼈이 외부 양태로 표현된 것이 太 4. 王꺼C 補注黃帝內經. 서울, 일중사, 1993 

陽A의 雄과 少陰A의 雖, 少陽A의 外勝과 

太|장A의 l저守인데 이들은 서로 유사성과 대 

립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d많雄과 內外

는 서로 상반된 양태이지만 雖雄은 내면의 

웬!떼 세계에 함께 속하고 內外는 밖으로 드 

러난 氣的 세계에 함께 속하여 유사한 성격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같은 차원에 속하면 

서 서로간의 부족한 변을 보완하고자 하므로 

太陽A과 少陰A, 少~캉A과 太l앓A은 서로 

동경하는 親함을 가지게 된다. 

4. 太陽人과 太|장人, 少陽人과 少陰人의 관계 

에서, 사람의 타고난 木tJ:의 취약함 때문에 

치|를 行하려할 때 자기만을 내세우는 騙心,

암心, ft心, 정心의 ~fl心이 개입되는데 스스 

로 돌이켜 이러한 ~ll心음 극복하고 나면 누 

구도 따라올 수 없는 紙|ι의 뿜쳐~. 經輪, 行

檢, ili'.l감을 갖게 된다 또한 太陽A과 少陰

A, 少陽人과 太|양A의 관계에서 人事을 행 
할 때 能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밖으로 드러 

나는 행동 양태인 椰雄I직外 ↑핍氣의 취약점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남을 위한 행동으로 옮 

겨가지 못하는 愁心, f多心, 懶心, 觸心의 침、 

心이 개입되어 있다. 남을 위한 덕을 베풀어 

行其行을 하여 이러한 息心을 극복하였을 때 

에는 萬A을 i월할 수 있는 大人의 識見, 威

磁, 材幹, :Jj略을 보여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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